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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We aimed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fear of dental infection control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level of awareness and fear of dental 
infection control among 193 university students who visited dental clinics. Differences in 
awareness and fear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were 
determined by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α=0.05).
Results: Approximately 64% of the participants had no information on infection control. The 
awareness level and fear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tudents majoring in health science than in 
those majoring in non-health science subjects (p<0.001 and p<0.05, respectively), in participants 
with a high level of interest in oral health compared to those with low levels of interest in oral 
health (p<0.001 and p<0.05, respectively), and among those who acquired dental infection 
control information than among those who did not (p<0.001).
Conclusion: The awareness and fear of dental infection control among students differed 
according to their major, interest in oral health, and knowledge of dental infection control. 
Therefore, dental professionals should raise awareness and alleviate fear by providing correct 
information and adopting infection control measures in clinical settings.

Key words: Awareness, Dental infection control, Fear, Oral health concerns, University 
students

색인: 인지도, 치과 감염관리, 공포도, 구강 건강 관심도, 대학생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2022;10(1):11-17      https://doi.org/10.12972/kjcdh.20220002         pISSN : 2287-9641         eISSN : 2465-7743
Copyright © 2022 by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www.kjcdh.org



12 ̇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2022;10(1):11-17 이은송, 김지혜 / 일부 대학생들의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공포도 ˙ 13

https://doi.org/10.12972/kjcdh.20220002 https://doi.org/10.12972/kjcdh.20220002

1. 서론
의료기관 중 치과는 직접 구강 내 시술이 이뤄지고, 구강 내 타액으로 인한 비말 감염 및 오염된 각종 장비로부터의 표면 

접촉 등에 의해 교차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1, 2).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 등 전염성 높은 호흡기 질환은 비말 및 간접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 치과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 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병원별 감염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병원별로 감염관리 이행도가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4).

한 연구에서 발표한 의료소비자의 치과 의료기관 선택요인 중 청결 위생 상태 및 감염관리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분석되
었다(5). 의료소비자들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의료정보 습득이 많아지면서 치과 감염관리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
었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서비스 이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4년부터 치과병원 인증제를 
시행하여 의료기관평가의 감염관리 기준이 제시되었다(6).

치과 공포는 구강 진료 시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의 정도를 의미하는데(7), 이
러한 치과 공포를 가진 환자는 전 인구의 약 10~15%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된다(8). 이는 치과 방문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포 및 불안에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8, 9). 치과 공포도는 연
령, 성별, 교육 정도, 수입 등 다양한 원인이 관여되어 있으며 특히 마취 주사나 치과용 절삭기구의 사용과 같은 치료 중 상황
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최근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1년 전(2019년 상반기)에 비해 9.8% 감소하였으며, 방문 의료
기관 유형 중 치과 병·의원 이용자의 감염 불안 경험이 19.3%로 가장 높게 나왔다(11). 이는 일반인에게도 타 의료기관 중 치
과에 대한 감염 위험과 공포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치과방문의 방해 요소뿐만 아니라 치과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되는 원
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치과에서는 철저한 감염 관리에 대한 신뢰감과 안심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존 치과 감염관리 연구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 관점에서의 감염관리 인식 및 실천에 관련된 주제가 주를 이루었으며(12-
14), 의료소비자의 인식과 교육 경험, 치과 감염에 대한 공포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 
소비자의 일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정보 습득 경험, 이에 대한 인지도와 공포도에 대해 조사함으로
써 향후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일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치과 치료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표

본 수 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 0.30으로 적용한 결과 
172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밝힌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
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 중 모든 항목에 성실하게 응답한 대상자 193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 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와 공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성별, 전공, 

학년, 구강 건강 관심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전공은 보건계열과 비보건 계열로 구분하였고, 학년은 저학년(1, 2학년), 
고학년(3, 4학년)으로 분류하였다. 구강 건강 관심도는 ‘낮음, 보통, 높음’ 3개의 리커트 척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치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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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험 3문항, 치과 감염관리 인식도 1문항,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 관련 6문항, 치과 감염관리 관련 공
포도 관련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에 대한 설문 내용은 ‘감염관리 방법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있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지도 항목에 대한 Cronbach’s ɑ 계수는 0.801로 산출되었다. 또한 치과 감염관리 관련 공포도 7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Cronbach’s ɑ 계수는 0.896으로 산출되었다.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 문항과 공포도 문항
에 대한 총점을 각각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와 공포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2.3. 통계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과 감염관리에 관한 정보습득 경험에 대한 분포는 빈도 분석, 일반적 특성과 정보습득 경험에 

따른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 및 공포도에 대한 차이는 t-test와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와 공포도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 version 21.0 (IBM Co., 
Aromnk, NY,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약 80%는 여학생으로 남학생(약 20%)보

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전공은 비보건 계열이 약 60%로 보건계열(약 40%)에 비해 높았다. 전체 대상자의 구강 건강 관심도
는 전체의 약 65%가 ‘높다’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s N (%)
Gender Male 38 19.7

Female 155 80.3
Major Health science 77 39.9

Non-health science 116 60.1
Grade Low 85 44.0

High 108 56.0
Oral health concern Low 14 7.3

Middle 53 27.4
High 126 65.3

3.2 치과 감염관리 정보습득 경험 및 인식도
연구 대상자의 치과 감염관리 정보습득 경험은 ‘없다’가 약 64%로 ‘있다’보다 더 높았다 (Table 2). 치과 감염관리 정보습득 

경로는 학교, 인터넷, 공중파 방송 순으로 많았고, 정보 습득 후 행동 변화로는 ‘기구의 소독상태를 예전보다 유심히 살핌’이 
가장 많았으며, ‘치과를 선택할 때 청결 및 위생 상태를 고려함’, ‘별다른 변화 없음’ 순으로 응답하였다.

치과 감염관리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해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더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생각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로 ‘그렇지 않다’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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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 및 공포도 수준
전체 연구 대상자의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는 평균 2.5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 계열 학생보다 높

았다(Table 3). 구강 건강 관심도가 높은 그룹이 보통인 그룹보다 유의하게 인지도가 높았으며 감염관리 정보습득 경험이 있
는 그룹의 인지도가 없는 그룹의 인지도 보다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치과 감염관리 공포도 수준은 평균 2.4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포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 계열 학생보다 공포도가 높았으며 구강 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공포도가 높았다. 또한 치과 감염
관리 정보습득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공포도 수준이 높았다. 학년에 따른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와 공포도는 고
학년이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Table 2. Access to and awareness of infection control information 
Variables N (%)
Experience of infection control 
information

Yes 69 35.8
No 124 64.2

Source of information about infection 
control*

Broadcast media 5 7.3
Newspaper 0 0.0
Internet 15 21.7
School 45 65.2
others 4 5.8

Changes in behavior after education 
on infection control*

Observation of instruments disinfection level 33 47.8
Choice dental hospital according to clearance and hygiene 19 27.5
Question to dental professionals about instruments disinfection 1 1.5
No change 16 23.2

Infection control is more well-
controlled in dentistry than medicine 

Yes 116 60.1
No 77 39.3

*Experienced participant of infection control information

Table 3. Awareness and dental fear related to infection control 

Variables Awareness Fear
Mean±SD p-value Mean±SD p-value

Gender Male 2.08±1.61 0.043 2.13±1.08 0.075
Female 2.69±1.67 2.48±1.01

Major Health science 3.78±1.36 ＜0.001 2.64±1.11 0.011
Non-health science 1.77±1.34 2.26±0.95

Grade Low 2.39±1.63 0.167 2.28±1.04 0.115
High 2.72±1.69 2.51±1.02

Oral health concern Low 2.26±1.77a,b ＜0.001 2.02±0.88 0.048
Middle 1.56±1.20a 2.20±0.95
High 3.03±1.64b 2.54±1.06

Experience of 
infection control information

Yes 3.80±1.42 ＜0.001 2.80±1.03 ＜0.001
No 1.88±1.38 2.19±0.9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are calculated using t-test and one-way ANOVA.

3.4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와 공포도 상관성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와 공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0.331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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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안
본 연구는 치과 의료소비자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공포도 수준을 평가한 결과, 보건계열 전공

자와 구강 건강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그룹, 치과 감염관리 정보 습득 경험이 있는 경우 인지도와 공포도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약 65%가 구강 건강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치과 감염관리 정보습득 경험은 약 36%에 불과했
다. 김 (15) 연구에서 치위생과, 간호과, 유아교육과 등에 재학 중인 여대생의 감염관리 정보취득 경험이 약 22%로 매우 낮았
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환자들의 감염관리 협조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 미만에서 손 위생, 
진료 전 칫솔질, 구강양치액 사용 등의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6).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현재 
일반인들에게 감염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실제 감염 관리 예방을 위한 행태
의 실천율이 저조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감염병 전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의료기관과 의료전문
가 및 감염관리자는 일반인들이 감염관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교육 제공 방법
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치과 감염관리 정보습득 후 치과 이용자의 행태에 변화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를 습득한 
대상자의 약 50%가 ‘기구소독 상태를 예전보다 유심히 살핀다’ 고 응답하였으며, 약 28%는 ‘치과 선택 시 청결 및 위생 상태
를 고려한다’ 고 응답하였다. 기존 이(17)와 임(18)의 연구에서도 감염관리에 대한 정보를 접한 응답자 대부분이 기구의 소독
상태를 예전보다 유심히 살핀다고 하였고, 치과 선택 시 감염관리를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정보를 접
한 후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자기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 치과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청결 및 감염관리 상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5). 또한 최근 코로나 19
가 확산한 이후, 치과 병·의원을 방문한 의료소비자들의 19.3%가 감염 불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10). 이처럼 최근 코
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전염병의 유행에 따라 일반인들은 이전보다 감염에 대한 정보에 쉽게 노출이 가능하고 관심도 또한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환자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공포도가 모두 높아지는 경
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과 전문가는 환자에게 감염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감
염에 대한 불안 및 공포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자의 전공에 따른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에 관한 문항에서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 계열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보건계열 학생에는 치위생학과와 간호학과 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계열 학생의 손씻기(19)와 B형 
간염(20)에 대한 지식수준이 비보건 계열 보다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볼 때,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 계열 학생보
다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수혜 경험과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치과 공포는 주로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도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져왔으며, 치과 감염관리와 관련된 공포도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치과 공포는 주된 치과 방문 기피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과 진료 수혜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11). 전 세계적으로 치과 공포와 불안감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그 기여도를 파악함으로써 각각의 국가의 실정에 맞
는 Dental Fear Survey (DFS)를 사용하거나 이들을 변형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치과 공포도 수준과 치과 치료 공
포도 발생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21). 선행 연구에 따르면 치과 공포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교
육 수준이 높을수록, 치과의사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치과 치료 공포감이 높게 나타났다(7, 16). 그러나 의료기관 내 감염관
리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 감염관리와 관련된 공포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임(18) 연구에서는 감염관리와 관련
하여 손을 씻지 않거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치과 이용자가 감염관리에 대한 불안 및 공포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공포도 문항에는 감염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 노출 우려에 따른 치과 방문 
기피 정도를 포함하였으며, 공포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에 대한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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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ronbach’s ɑ 계수는 0.896으로 산출되어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공포도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평가도구였다고 판단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공포도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일부 특정 요인에 대한 공포도 만을 평가하였다는 한계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요인별 공포도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포도와 치과 방문에 대한 만족도
와의 관련성, 감염관리에 대한 공포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감염관리 교육 방법 및 제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 및 공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항목이 제한적이었으며, 일부 지
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료소비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치과 이용자의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공포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을 마련하고, 올바른 치과 기관의 감염관리 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 경험이 있는 일부 대학생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공포도 수준을 조사하여 대학생들의 구강 건강 관

심도와 치과 감염관리 정보 습득 경험에 따른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 차이를 파악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치과 감염관리에 대
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도
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여부는 ‘없다’가 64%로 더 많았고, 정보 습득 후 행동변화는 ‘기구의 소독상태를 예전보
다 유심히 살핌’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치과 감염관리 인지도와 공포도는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 계열 학생보다 높았으며,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그룹이 보통인 그룹보다, 치과 감염관리 정보습득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치과 전문인력은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 노출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감염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수행함
으로써 이에 대한 치과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포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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